신세계百과 함께 싱그러운 봄 맞이하세요
- 4월 말까지 본점 신세계스퀘어에서 음악과 어우러진 봄 맞이 영상 송출
- 강남점, 대전신세계, 대구신세계 등에는 벚꽃 조형물로 봄 분위기 연출해
- 유명 뮤지컬 배우와 일반인 참가자들이 꾸미는 콘서트로 릴레이로 열려
 
신세계백화점이 싱그러운 봄을 맞이해 새롭게 변신한다.
 
벚꽃을 활용한 조형물과 미디어 아트, 콘서트 등으로 신세계백화점을 방문한 고객들이 봄을 만끽할 수 있게 한 것.
 
먼저 K-POP 아티스트 뮤직비디오 동시 공개 등으로 글로벌 랜드마크로 떠오른 본점 신세계스퀘어에서는 봄 맞이 특별 영상을 4월 말까지 상영한다. 한국 스타일의 벚꽃과 오르골의 정교한 움직임을 영상미 있게 표현했고, 유명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연주한 쇼팽 왈츠 Op.70 No.1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져 관객들은 봄의 생기를 흠뻑 느낄 수 있다.
 
영상은 봄을 알리는 초대형 오르골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고, 쇼팽의 왈츠를 연주하는 피아노에서 벚꽃이 흩날리며 봄의 기운을 전달하며, 특별한 봄을 상징하는 유니콘 등이 등장하며 특별해진 봄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영상 역시 입체감과 현장감을 표현하는 아나몰픽 기법을 적극 활용해 몰입도를 높였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출입구, 대전신세계 Art&Science 2층, 대구신세계 보이드 (3월 12일 공개) 등에 벚꽃을 활용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가족·연인들과 함께 사진도 찍어 추억도 남길 수 있다.
 
신세계 아카데미에서는 봄에 어울리는 강좌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센텀시티에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명곡들을 감상하며 작곡가와 음악의 배경을 알아보는 강좌가 열리고, 마산점에서는 플루트를 2:1 소수정예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준비되었으며, 강남점에서는 정경화, 조성진 등 세계 무대를 휩쓴 한국 음악가들의 연주를 감상하고, 그 음악 속에 담긴 유럽 미술과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강좌 등을 마련했다.
 
자세한 아카데미 강좌 목록은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APP)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뮤지컬배우 손준호(3/22) 마이클리(4/4) 카이(4/11) 비롯해 <렘피카>의 출연진 정선아(렘피카 역), 손승연(라파엘라 역), 조형균(마리네티 역), 김민철(타데우스 역), 김혜미(수지 역)와 전문 공연팀 및 일반인들이 함께 꾸미는 ‘블루밍 콘서트’가 강남점, 센텀시티, 스타필드하남점에서 릴레이로 열린다.
 
강남점은 파미에스테이션 포켓가든에서 3월 21일, 22일, 28일, 29, 30일에, 센텀시티는 지하 2층 중앙 광장에서 4월 4일, 5일, 스타필드하남점은 1층 중앙 보이드에서 4월 11일, 12일에 걸쳐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출연진은 추후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와 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 참가자는 악기 연주, 싱어송라이터, 보컬리스트 등 분야에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8일까지 신세계백화점 APP에 안내된 신청 페이지에서 참가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분은 3월 10일 개별 안내 예정 
 
신세계백화점 영업본부장 김선진 부사장은 “새로운 봄을 맞이해 고객들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며, “신세계백화점에서 가족, 연인, 침구들과 함께 봄을 느끼고 좋은 추억을 남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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